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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
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, . "
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. '
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, ' ' '
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. , ."
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. "
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,
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. ' ,
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', [ ] ' , ' .
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, .
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
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, .
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,
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.
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, .
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,
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, ,
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. .

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
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, ,
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, .
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.
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, ,
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.
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. .
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,
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. .
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,
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또, .
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,
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제자들이, ."
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. " ,
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?" . "
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."
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○
하느님께 감사합니다.●

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만백성아 이 말을 들어라1, 2 . .
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,◯

들어라.
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고 내 입의 말에는 지3 ◯

혜가 담겼다.
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뜯으며 수수께끼4 ◯

를 풀리라.
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이 곤5 ◯

경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.
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는 그들이거늘6 ,◯
하느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을 목숨을 살려 주시랴7 ?◯
제 목숨 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8 , ◯

각도 못 할 일이다.
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9 ◯

마라.
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모두10 : ,

죽는 법이다 그 재산은 결국 남에게 두고 가는 것. !◯
그들이 땅에다가 제 이름 새겼더라도 그들의 영원11 ◯

한 집 언제나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, .
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12 ◯

마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.

제 잘난 멋에 사는 자가 그 꼴이 되고 제 말만 내13 ◯
세우는 자도 그렇게 되리라.

양이나 소가 끌려 가 죽고 말듯이 죽음에 몰려 저14 ◯
승으로 곧장 가리라.

죽음이 그들을 다스릴지니 마침내 그 모습 사라지¶ ◯
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.

그러나 하느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죽음의 구렁15 ◯
에서 건져 주시리라.

누가 부자 되었다 해도 그 가문이 명성 떨친다 해도16 ,
너는 시샘하지 마라.◯
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명예도 그를 따17 , ◯

라 내려가지 못한다.
세상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축복하고 복스럽다고18 ◯

사람들이 칭송한들
그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곳 조상들이 모인 그19 , ◯

곳으로 가고 말리라.
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20 ◯

마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.

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◉ ◯
그리고 영원히 아멘, .


